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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반인들도 LPG(액화석유가

스) 차량을 마음껏 구매, 탈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미세먼지

방지법 다수가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그동안 택시업계와 렌트카, 장애인만

살 수 있던 LPG 차량도 일반인에게

허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

성 등 국내 완성차 3개사가 LPG 차량

시장에서 각축전을 예고했다. 특히 현

대차는 신형 쏘나타의 LPG 모델을

출시하되 택시용으로는 팔지 않기로

했다.

LPG차는 휘발유차와 비교하면 연

료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인의 차량 구매가격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보급 확대에 변수로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상반

기 중 신형 쏘나타의 일반인용 LPG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르노삼성차

는 국내 첫 5인승 LPG 스포츠유틸리

티차(SUV)인 QM6를 상반기부터 판

매키로 했다.

기아차는 하반기 완전변경(풀 체인

지)이 예정된 K5를 출시 초기부터 일

반인용 LPG 모델도 라인업에 포함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등 3개사는 각사의 주요 ‘볼륨 차종’(많

이팔리는차종)에일반인용LPG모델

을추가함에따라 ‘모델 노후화’로감소

세를 보이는 국내 LPG차 시장에 활기

를불어넣을것이란기대감이나온다.

특히 현대차는 ‘쏘나타=택시’라는

인식을 깨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신형 쏘나타의 LPG 모델

을 택시용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반인의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부터

LPG 용기를 실린더형이 아닌 ‘도넛

형’으로 채택해 트렁크 공간을 대폭

늘렸다.

‘도넛형’은 르노삼성이 2014년 대

한LPG협회와 함께 국내 최초로 개발

했으며 트렁크 아래 비상용 타이어

공간에 장착함에 따라 실린더형보다

트렁크 공간을 40% 정도 늘릴 수 있

고 차체 무게 중심을 낮춰 승차감도

높여준다.

르노삼성은 승용 LPe 모델 모두

‘도넛 탱크’를 탑재해 큰 여행용 가방

도 무리 없이 실을 수 있어 택시와 렌

터카로 인기를 끌었다.

르노삼성은 앞서 2017년 10월 규제

완화 때 일반인도 LPG SUV를 살 수

있게 된 이후 QM6 LPG 모델 개발을

시작했으며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했

다. QM6는 국내 판매 중인 SUV 가운

데 유일한 LPG 모델이 된다.

반면, 한국지엠은 2016년 말리부 2

.0 LPGi와 최근 다목적차량(MPV)

올란도를 단종한 이후 LPG차를 생산

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제너럴모터스

(GM)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을

확대하고 내연기관은 다운사이징 방

침이 있기 때문에 LPG 차량을 출시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내수 3위 업체인 쌍용차도 현재 LP

G 모델이 없으며 앞으로도 생산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규제 완화에 따라 일반인이 L

PG차를 살 때는 면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개소세와 교육세가 부과된 가

격에 구입해야 한다.

또한 택시와 렌터카는 사양 측면에

서도 휘발유 모델보다 낮은 수준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용

LPG 모델은 휘발유 모델과 가격 차

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이 LPG차를 고려한다면 유

류비 절감 정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 쏘나타를 기준으로 LPG 모델

의 공인연비는 10.3㎞/ℓ로 휘발유 모

델(13.3㎞/ℓ)보다 낮지만 가격은 ℓ

당 797.8원(오피넷 3월 2주차 전국 평

균가 기준)으로 휘발유(1천359.3원)

보다 낮다.

이에 따라 연간 1만5천㎞를 운행하

는 조건에서 쏘나타 LPG 모델의 연

간 유류비는 116만1천859원으로 휘

발유 모델(153만3천67원)보다 25%

적게 든다. /임후성기자

‘LPG車’이제골라타볼까

지난13일국회본회의에서LPG차량을누구나구매할수있도록허용하는‘액화석유가스안전

관리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18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LPG 충전소에서 LPG차가

가스를충전하고있는모습.

신형 쏘나타·QM6 LPG모델 상반기 출격

구매가격도 휘발유차와 비슷…연료비 저렴

신형 쏘나타

QM6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주행의 절반을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 자동

차 주행거리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자동차 총 주행거리는 3천271억㎞

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288만2천대로

전년보다 3.1% 증가했지만, 자동차 1대

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39.2㎞로 오히

려 0.7% 줄었다.

사용 연료별로 보면 경유차 주행거리

가 1천643억㎞로 전체의 50.2%를 차지

했다.

전체 주행거리에서 경유차가 차지하

는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경유차의 주행거리는 전년과 비교하

면 4.7% 증가했다.

전체 주행거리 중 경유차의 비중은 20

14년-지난해 44.9%→46.1%→48.0%→4

9.0%→50.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휘발유차의 주행거리는 1천170억㎞

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보다 0.8% 줄어든 수치다.

LPG차 주행거리는 361억㎞로 전체

의 11.0%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4.9% 감소했다.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

드와 전기차는 총 62억㎞를 주행해 전년

보다 주행거리가 33.7%나 늘었다. 하지

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그

쳤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주행

거리 통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과 연구원 등에 배포하

고 일반에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임후성기자

국내車주행거리 ‘경유차’ 으뜸
지난해전체 3천271억㎞중절반차지븣매년증가세

BMW코리아는 3세대 2인승 로드스

터 ‘뉴 Z4’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18

일 밝혔다.

국내에는 ‘뉴 Z4 sDrive20i 스포츠 라

인’과 ‘뉴 Z4 sDrive20i M 스포츠 패키

지’가 다음달 먼저 선을 보이고 ‘뉴 Z4

M40i’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운전의 즐거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소개했

다.

BMW코리아에 따르면 3세대 뉴 Z4는

BMW 브랜드 최초로 수직형 헤드라이

트가 적용됐고, 내부에 헤드레스트 일체

형 ‘M 스포츠 시트’가 깔렸다.

뉴 Z4는 기존 모델보다 전장은 85㎜,

전폭은 74㎜, 전고는 13㎜ 각각 늘어났

고, 휠베이스는 줄어들었다. 앞뒤 윤간

거리는 각각 98㎜, 57㎜ 늘어났다.

전동식 소프트탑(여닫을 수 있는 지

붕)은 최대 50㎞/h 구간까지 10초 이내

에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히고, 트렁크

용량은 180ℓ에서 281ℓ로 늘었다.

또한 sDrive20i는 최고출력 197마력,

최대토크 32.6kg·m를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100㎞/h까지 걸리는 시간은 6

.6초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M40i는 최고출력 387마력, 최대토크

50.9kg·m의 힘을 내며, 가속에 걸리는

시간은 단 4.5초다.

이번 모델에는 운전자 주행보조 시스

템과 함께 최신 운영체계인 ‘BMW OS

7.0’도 제공된다.

주행보조 시스템으로는 주행 중 정보

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B

MW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차량이 왔던

길을 자동으로 거슬러 돌아가도록 한

‘후진 보조’(Reversing Assistant) 등

이 있다.

BMW OS 7.0는 주행 중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 ‘iDrive’ 컨트롤러, 터치스

크린, 음성조작 등으로 조작할 수 있다.

가격은 뉴 Z4 sDrive20i M 스포츠 라

인 6천520만원, 뉴 Z4 sDrive20i M 스포

츠 패키지가 6천710만원이며, 뉴 Z4 M4

0i는 9천70만원이다.

BMW코리아는 오는 29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모터쇼 2019’

에서 뉴 Z4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BMW, 3세대로드스터 ‘뉴 Z4’ 사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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